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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도, 긍정심리자본 및 직무소진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의 방법은 C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7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 간호사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부영역으로 보았을 때 조직몰입도의 동일시와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이 

특히 유의한 변수였다. 이는 임상 간호사의 직무소진을 낮추기 위해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야하며 더욱

이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며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조직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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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Burnout. Second one is to promote job satisfaction by identifying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on Burnout. We conducted a survey of 107 nurses in the hospital.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Burnout. This study showed that equated 

resilience from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ynamic stability fro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re 

important factors to Burnout. Nurses with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n provide improved medical service due to reduction of  Burnout. Therefore, more effective base line data 

for nursing management is required throug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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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 수준의 발전 및 국민소득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의 요구가 증가되고,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

져오며 병원환경도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되고있으며 이

러한 면에서 의료의 질 적인 측면도 강화되며 질의 개선

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방안을마련하고자 노력하

고 있는 실정이다[1].

병원 조직이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대상

자의 건강관련 욕구 만족을 위해최일선에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간호 인력의 관리는 병원 경영의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되고 있다[2].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은 의료기

관 인력의 30-40%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3]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일은 간호사들

의 몫이다. 그로 인해 간호사들에 대한 인력관리에 문제

는 의료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진 부

족현상으로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지게되며 확실

하게 규정되지 않는 업무책임과 연관된 혼돈 등으로 간

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4]. 이러한 정체

성 혼란과 심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직

무불만족과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상태에 부정적 영향

을 주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

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소진으로 이어지

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직무소진의 경험은 낮은 생산

성, 자존감 저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 고갈된 느낌

등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

래한다[5].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직무소진은 간호사 개인에게

긍정적 보다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게되며 전문직으로써

의 간호사 역할 수행역시 저하되며 개인적 측면에서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환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개념으로 직업적 성취감마저

박탈하게 되어 병원 및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다. 장기간 직무소진이 지속될 때에는 개인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뿐 아니라 불만족, 성과저하, 결근의 주

요 원인이 되고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6].

이런 이유로 간호사의 직무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업무스트레스 등을 볼 수

있다[7]. 이러한 여러 요인 중 조직몰입도는 조직구성원

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로서

조직몰입도가 높을 때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

고 이직률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간호 조직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8].

조직몰입도의 정도는 개인이 역할 모호에서 오는 갈

등 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서적 고갈

을 조절해주며[9] 이를 조절해 줌으로서 작은 자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며 간호사 개개인의 직무만족 또

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진다.

간호사들의 조직에 대한 참여가 향상된다면 갈등, 이

직, 소진등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집중과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큰 역

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은 심리학과 경영

학의 분야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

스를 경감시키며 이직의도 감소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10]. 또한 조직구성원의 잠재력과 강점에 초

점을 맞추어 개인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고 조직

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1].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 자본이 기업의 현장에서 조직 구

성원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적관

리 차원에서 조직성과와 연결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2].

간호학에서 긍정심리자본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 자본은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임하는데 이는 일반간호사의

부정성을 감소시키면서 긍정성을 높임으로써 신체 및 심

리 건강에영향을 미친다[13]. 중소병원에 근무하는대상

자에서의 긍정심리 자본은 조직몰입도와 직무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에서 조

직몰입도가 더 잘 이루어져 직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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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간호인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14]. 이에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며 보다 혁신적으로

임상에서의 업무가 일반 간호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게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높임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의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긍정심리자본과 함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실정이며 긍정심리자

본의 활용도에 대한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조직몰입도, 긍정심

리자본 및 직무소진 관계를 확인하고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환경, 직무

개선 및 간호 인력 관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도, 긍

정심리자본 및 직무소진 관계를 파악하고나아가 직무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조직몰입도와긍정심리자본 및 직

무소진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직무소진에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1.3 용어정의

1.3.1 조직몰입도

(1) 이론적정의 : 개인이조직의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해 믿고자 하는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

아있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8].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owday, Steers &

Porter[8]에 의해 개발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Kang[15]이 활용하며 수정하고

보완한 15문항의설문지로 점수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2 긍정심리자본

(1) 이론적 정의 : 일상적이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

인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심리적 매커니

즘으로 다차원적 개념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6].

(2) 조작적정의 : 본연구에서는 Luthans, Avolio, Avey

와 Norman[16]에 의해 개발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Choi[17]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

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직무소진

(1) 이론적 정의 : 소진이란 개인이 갖는 부정적 자아

개념, 직업을 대하는 부정적 태도, 고객에 대한 관심, 느

낌의 상실을 포함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탈진 상태를 의

미한다[18].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Pines[18]가 개발한

도구를 Hong[19]이번역하여 임상 간호사에게 적용한도

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도, 긍정심리자

본 및 직무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에 의하여 C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목적,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단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표본 수산정

은 Kim[20]의 연구를 참조하여 G-Power를 이용한 대상

자 크기 산출에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89명이므로 중도 탈락을 고

려하는 경우 충분한 대상자 크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서

면으로 확인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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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조직몰입도

Mowday, Porter와Steers[8]에의해개발된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maire (OCQ)를 Kang[13]이 활용

한 도구로서 본 도구는 동일시 6문항, 애착 6문항, 근속

3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형 척도

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하며 Kang[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

는 .86 이었으며본 연구의 신뢰도는Cronbach’s a .92 였

다.

2.3.2 긍정심리자본

Luthans, Avolio, Avey와 Norman[16]이 개발한 긍정

심리자본 도구를 Choi[1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효능감 6문항, 복원력 6문항, 희망 6문항,

낙관주의 6문항으로 총 24문항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

성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

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9이었으며, Choi[17]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a .9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86이었다.

2.3.3 직무소진

본 도구는 직무소진 측정과 관련해 Pines[18]가 개발

하고 Hong[19]이 번안한 도구로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a는 .89이었으며, 본 도구는 정서적 소진

15문항, 육체적 소진 5문항, 우울 1문항으로 나눠 총 3개

의 하부영역으로 21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직무소

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3,6,18,19,21은 긍정적인 문항

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서 역환산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9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SPSS Window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 빈도와백분율, 평균및 표준편차 등

의 서술통계를 통해분석하고, 제변수 간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며,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

를 사용하였으며 Multiple Regression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도는 .05으로 설정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병원 임상연구 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2015-12-007).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태일지라도 설문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내용

이 있을 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문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응답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지켜질 것을 약

속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07명으로 평균 연령은 33.5세이며 연령

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20세에서 29세 미만이 75명

(70.1%), 30세 이상이 32명(29.9%)으로 20세에서 29세미

만이 30대 이상보다 많았고, 여성이 95명(88.8%), 남성 12

명(11.2%)이었다. 미혼이 88명(77.6%), 기혼이 24명

(22.4%)로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많았으며 무교가 51명

(47.7%)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간호사가 104명(97.2%),

책임간호사 이상이 3명(2.8%)으로 일반간호사가 많았으

며 근무경력은 12~59개월이 45명(42.1%)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60개월 이상이 44명(41.1%)으로 높게 나

타났다. 근무부서는 내과 병동에서의 근무가 50명

(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 병동 11명(10.3%), 중환

자실 11명(10.3%), 응급실 16명(15.0%), 기타 부서 19명

(17.8%)으로 분류 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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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wer regions Average Standard devi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ttachment 2.93 .69

Identification 2.84 .69

Years of service 2.52 .67

Total 2.81 .6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3.13 .40

Hope 3.16 .38

Dynamic stability 3.10 .48

Optimism 3.08 .44

Total 3.10 .36

Burnout Emotional 2.90 .35

Physically 3.56 .96

Depressed 2.97 .97

Total 3.06 .46

<Table 2>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rnout of nu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0～29

30≤

75(70.1)

32(29.9)

Gender Male

Female

12(11.2)

95(88.8)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83(77.6)

24(22.4)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Shamanism

35(32.7)

14(13.1)

7(6.5)

51(47.7)

Final positions Staff nurse

Charge nurse

104(97.2)

3(2.8)

Work experience 11 months or less

12-59 months

Over 60 months

18(16.8)

45(42.1)

44(41.1)

Works department Medical ward

Surgical ward

ICU

ER

Etc

50(46.7)

11(10.3)

11(10.3)

16(15.0)

19(17.8)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3.2 대상자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정도

조직몰입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81로 중간수준으로

보이며하부 영역별로는 애착이 2.93로가장 높았고 동일

시 2.84, 근속 2.52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을 본

결과 3점 척도에서 평균은 3.10으로 중간수준을 보이며

하부 영역별로 본 결과 희망이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자기효능 3.13, 복원력 3.10, 낙관주의 3.08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06으로 중간

수준을 보이며 하부 영역별로 본 결과 육체적 3.56, 우울

2.97, 정서적 2.9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

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

자본, 직무소진 정도를 살펴보면(Table 3), 결혼상태의

경우 조직몰입도(t=-.382, p=.704)와 직무소진(t=.307,

p=.759)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긍정심

리자본에서(t=-2.826, p=.006)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 그룹에서 미혼 그룹보다 긍정심리가 높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최종직위에서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

사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간호사와 책임간

호사 이상에서 조직몰입도(t=-.202, p=.840)와 직무소진

(t=1.430, p=.156)에는 그룹 간차이가없었으나긍정심리

자본에서는(t=-2.754, p=.007)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긍정심리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긍정심리자본(F=2.474,

p=.089)과, 직무소진(F=.523, p=.594)에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몰입도(F=5.835, p=.004)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인 그룹에서 조직몰입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조직몰입도, 긍정심리자본, 직무 

    소진과의 상관관계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의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r=.44, p<0.001). 조직몰입도와 직무소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r=–.72, p<0.001) 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r=–.53, p<0.001)고 볼 수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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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rnout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Age(year) 20～29

30≤

2.93 ±0.48

2.91 ±0.47
.115 .909

3.07 ±0.33

3.20 ±0.43
-1.640 .104

3.11 ±0.37

3.13 ±0.39
-.222 .825

Gender Male

Female

2.79 ±0.48

2.93 ±0.48
-.990 .325

3.22 ±0.48

3.09 ±0.36
1.166 .246

3.16 ±0.38

3.11 ±0.38
.464 .64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91 ±0.49

2.96 ±0.42
-.382 .704

3.06 ±0.35

3.29 ±0.35
-2.826 .006

3.12 ±0.39

3.09 ±0.36
.307 .759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Shamanism

2.99 ±0.39

2.62 ±0.48

2.91 ±0.52

2.92 ±0.51

1.205 .312

3.25 ±0.35

2.99 ±0.43

3.05 ±0.39

3.10 ±0.34

1.670 .178

3.09 ±0.36

3.29 ±0.38

3.13 ±0.32

3.11 ±0.40

.763 .517

Final positions Staff nurse

Charge nurse

2.92 ±0.48

2.98 ±0.60
-.202 .840

3.09 ±0.36

3.67 ±0.21
-2.754 .007

3.12 ±0.37

2.80 ±0.35
1.430 .156

Work

experience

11 months or less

12-59 months

Over 60 months

2.83 ±0.47

2.87 ±0.38

2.92 ±0.50

5.835 .004

3.04 ±0.32

3.20 ±0.31

3.10 ±0.41

2.474 .089

3.13 ±0.35

3.13 ±.0.36

3.11 ±0.41

.523 .594

Works

department

Medical ward

Surgical ward

ICU

ER

Etc

3.12 ±0.51

2.75 ±0.37

3.00 ±0.46

2.71 ±0.31

2.92 ±0.49

2.049 .093

3.14 ±0.40

3.12 ±0.32

3.17 ±0.35

3.05 ±0.33

3.10 ±0.32

.268 .898

2.91 ±0.41

3.20 ±0.37

3.03 ±0.31

3.20 ±0.37

3.11 ±0.30

1.391 .242

<Table 3>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rnout

Attachment
Identifica

tion

Years of

service

Self

efficacy
Hope

Dynamic

stability
Optimism Emotional Physically Depressed

r(p)

Organizational

commitment
1 .44(.000) -.72(.00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53(.000)

Burnout -.72(.000) -.53(.000) 1

Attachment 1 .81(.000) .07(.470) .47(.000) .38(.000) .39(.000) .37(.000) -.13(.080) -.16(.428) -.36(.125)

Identification .81(.000) 1 .02(.784) .34(.000) .33(.000) .38(.000) .31(.001) -.12(.091) -.65(.002) -.29(.222)

Years of

service
.07(.470) .02(.784) 1 -.12(.218) .07(.460) .03(.730) -.18(.063) -.08(.176) -.04(.120) -.04(.833)

Self efficacy .47(.000) .34(.000) -.12(.218) 1 .51(.000) .62(.000) .60(.000) -.08(.451) -.10(.746) -.09(.766)

Hope .38(.000) .33(.000) .07(.460) .51(.000) 1 .59(.000) .58(.000) .01(.885) -.31(.306) -.37(.204)

Dynamic

stability
.39(.000) .38(.000) .03(.730) .62(.000) .59(.000) 1 .61(.000) -.33(.000) -.46(.085) -.83(.001)

Optimism .37(.000) .31(.001) -.18(.063) .60(.000) .58(.000) .61(.000) 1 .03(.760) -.07(.786) .16(.554)

Emotional -.13(.080) -.12(.091) -.08(.176) -.08(.451) .01(.885) -.33(.000) .03(.760) 1 .92(.000) .86(.000)

Physically -.16(.428) -.65(.002) -.04(.120) -.10(.746) -.31(.306) -.46(.085) -.07(.786) .12(.000) 1 .49(.000)

Depressed -.36(.125) -.29(.222) -.04(.833) -.09(.766) -.37(.204) -.83(.001) .16(.554) .15(.000) .46(.000) 1

<Table 4>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burnout

3.5 대상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해서 전체 세부요인들을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 4개의 하위영역과 직무소진을, 조직몰

입도 3개의 하위영역과 조직몰입도를 봤을 때 긍정심리

자본 중 복원력(β= -.228, p=.018)이 직무소진에 유의한

변수이며, 조직몰입도 중 동일시(β= -.521, p=.000)가 직

무소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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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p β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ttachment -.076 .088 -.860 .392 -.104

Organizational Commitment, Identify -.285 .062 -4.601 .000 -.521

Organizational Commitment, Years of Service -.025 .066 -.375 .709 -.025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042 .089 -.469 .640 -.04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061 .085 -.718 .474 -.06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ynamic stability -.178 .074 -2.410 .018 -.22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ptimism .015 .080 .190 .850 .018

<Table 5> Affected factors on Burnout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파악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간호사의 관리 및 간호사 조직의 발

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연구에서 조직몰입도는 5점 척도에평균 2.81점, 긍

정심리자본은 3.10점, 직무소진은 3.06점으로 확인되었

다. 직무소진은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6]의 연

구(2.9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도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ou[21]의 연구(3.28점) 보다 낮

게 나타났으며 Choi[22]의 연구(2.65점) 보다 높게 나타

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일반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Choi[17]의 연구(4.14점)에서 보다 낮으며 이는 일반회사

원보다 간호사 업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업무로 환자의 요구에 즉시 응대해야하며응급상황이 자

주 발생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일상적이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긍

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긍정심리자본은 높지만, 조직차원

의 직무소진이 높으면서도 조직몰입도가 낮은것으로 보

아 대학병원의 업무환경이 반영 된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결

혼상태와 최종직위, 근무경력에서 본 연구의 변수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조직몰입도와

직무소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반면 긍정심

리자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그룹에서 미혼

그룹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Cho[23]의 연구에서와는 상의한 결과를 보였다. 최

종직위에서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조직몰

입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긍정심리자본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긍정심리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Han[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미혼그룹보다

는 기혼그룹이, 또 일반간호사보다는 책임간호사이상에

서 긍정심리자본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혼이거나 책임간호사 이상은 비교적

연령이 높으므로 업무함에 있어 더 익숙했을 것이며 또

한 교대근무 위주인 일반 간호사 업무 보다는 생활에 있

어 규칙적인 관리자 업무를 하는 것이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근무 경력은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가 조직몰입도가

높게 측정되어 경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Kim[24]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임을

확인 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간호사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고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들

이 조직에 적응하여 장기간 근무함으로서 경력을 쌓아감

과 동시에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 이다. 특히 경력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인 간호

사의 조직몰입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그램 개

발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조직몰입도와 직무소진의 상관관계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조직몰입도가 잘 될

수록 직무소진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긍정심리자

본과 직무소진의 상관관계는 긍정심리자본이 많을수록

직무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심리

자본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직

무소진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나 다른 직업군 Lee[25]의 연구에서와 같이 긍정심리자

본과 조직몰입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몰입

도와 직무소진의 상관관계 또한 음의관계로 나타난

Kim[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직무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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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있었으며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ark[26]의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몰입도가

병원성과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간호사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직몰입

도가 낮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 적응 교육이 필

요할 것이며 미혼그룹과 일반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주기 위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간호업무의

통찰이 필요하며 Chun[27]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대근무

를 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보수, Song[28]의 연구에 나타

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소진을 종속변수로,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도 중동일시가 직무소진

에 유의한 변수이며, 긍정심리자본 중 복원력이 직무소

진에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몰입도 중 동

일시가 특히 신체적 직무소진에 유의한변수로서 나타났

다. 이는 Choi[29]의 연구에서 신체적 소진과 조직몰입도

의 하부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몰입

도를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세 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검증하였기에 본연구와 동일한

하부 영역을 검증하지 않았으나 신체적직무소진과 조직

몰입도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같은결과를 보였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긍정

심리자본 중 복원력이 직무소진의 하부 영역인 정서적

소진과 우울에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선

행 연구 중 긍정심리 자본의 각 하부영역과 직무소진의

각 하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

었기에 본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충

분히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간호 분야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을 변인으로

연구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긍정심리자본

이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인자

를 파악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에서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도의 동일시와 긍정심리자

본의 복원력이 직무소진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요인으

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조직몰입도의 하위구성요소인

애착, 동일시, 근속과 긍정심리자본의하위구성요소인 자

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직무소진의 하위 구성

요소인 정서적, 육체적, 우울이 모두 포함되어 이들의 관

계를 밝혀낼 수 있었음에의의를 둘 수 있다. 조직몰입도

와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가 직무소진이 감소하여

임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의 개

발 및 활용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간호관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며 Kim[30]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

호사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고, 조직몰입도와 긍정심

리자본을 강화시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력관

리와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간호학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조

직몰입도, 직무소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더욱

포괄적이며 활발하게 진행되어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의 조직

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총 107명의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조직몰입도 중 동일시와 긍정심리자본 중 복원력이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소진에는 조직몰입도와 긍정

심리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와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낮으므로 간호

사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자본을 높여준다면 간호사

의 직무소진이 낮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ng[31]

의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간호인적자원의 관리를 통해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것으로 보았다. 즉,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조직몰입도와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소진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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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는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임상간호사의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하여 간

호사 조직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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